
 우리 학급 생태꾸러미 4.

자연물로 만드는 귀여운 푸들



자연물로 만드는 귀여운 푸들               

꼬불꼬불 털북숭이 귀여운 푸들이 생겼어요.

후후~살아있는 건 아니고,

자연이 준 선물을 이것저것 모아 붙여 

탄생한 강아지입니다.

어때요, 한 마리 분양 해 줄까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재료 재료 탐구하기

[소나무 솔방울] 
몸통이나 머리의 재료가 되는 솔방울입니다. 솔의 어원은 수리에서 왔고,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소나무 꽃이 피고 사진처럼 솔방울이 되기까지는 
2년이 필요합니다. 근처에 소나무가 있다면 1년생 초록 솔방울을 찾아보세요.
솔방울 속에 남아있는 씨앗도 찾아보세요. 솔씨는 어떤 방법으로 여행을 할까요?

[스트로브잣나무 솔방울]
강아지의 혀를 만들 때 필요한 스트로브잣나무 솔방울입니다.
뾰족 잎은 한 꼭지에 5개가 나고 솔방울에는 끈적끈적한 송진이 많이 묻어있어요. 
송진이 많은데 어떻게 만들기를 할까요? 
오래 말려도 되지만 급할 때는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사용하면 됩니다. 

[오동나무 열매]
강아지의 입, 다리, 귀로도 쓰이는 오동나무 열매입니다.
가구나 악기 만들 때 많이 쓰는 나무가 오동나무예요. 
우산으로 써도 될 만큼 커다란 잎을 가지고 있지요. 오동나무 씨앗주머니 안
에는 수천 개의 작은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후~하고 불어보면 눈처럼 날리지요.

[물오리나무 열매]

꼬리를 만들 때 쓰는 물오리나무 열매입니다.

왜 오리나무일까요? 오리는 2KM인데 오리마다 이정표처럼 이 나무를 심어 

오리나무라 부른대요. 오리나무 종류는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 나무라 

예전 산이 헐벗었던 시기에 많이 심었던 나무입니다.



활 동 내 용

재료 재료 탐구하기

[사방오리나무 열매]
강아지, 머리, 귀, 다리, 꼬리 등을 만들 때 쓰는 사방오리나무 열매입니다.
물오리나무 열매보다 훨씬 크고 남쪽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지요.
열매를 쥐고 털어보세요. 남아있는 작은 씨앗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모감주나무 씨앗]
눈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모감주나무 씨앗이에요.
노란 꽃이 피고 여름쯤 꽈리 같은 열매가 달리는데 동그란 씨앗은 셋으로 
나눠진 포에 붙어 빙글빙글 돌며 날아 이동을 합니다.
스님들은 이 열매로 염주를 만들기도 했다는데 아파트나 공원 근처에서 
아직도 붙어있는 열매를 찾아보세요.

[갈참나무도토리 깍정이]
갈참나무도토리 깍정이입니다. 
눈으로 많이 쓰고 소꿉놀이를 할 때 그릇처럼 써도 좋지요.
도토리가 열리는 계절이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없으니 미리 구해두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볶은 커피콩]
볶은 커피콩입니다.
동물의 눈으로, 코로, 강아지 발을 만들 때도 사용하지요.

[메타세콰이어 열매]
담양 가로수 길로 유명한 메타세콰이어 열매입니다. 
가로수로 많이 심는 키다리 나무지요. 꾸러미 중  메타 열매를 골라 비늘잎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세요. 어떤 모양이 숨어 있나요? 
메타세콰이어 열매는 다른 열매와는 달리 4월 연두색 새싹이 나올 때 우르르 
떨어집니다. 바로 지금쯤이지요. 
몇 개 주워다 놀이도 하고 색을 칠해 꾸며도 보세요.

활동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 고등학교 학생

소요 시간 40~50분

활동 장소 교실 

학습 주제 자연물 활용 만들기

관련 교과 과학, 미술, 환경

꾸러미 외 준비물 글루건, 목공풀

수업 전 안내 사항
자연물에 아크릴 물감으로 색깔을 칠해 활동하셔도 좋습니다.

작품 만들기 후 공동체 꾸미기를 하셔도 재밌는 활동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 1. 오동나무 귀 귀여운 푸들

수업 활동

순 사진 만드는 법

1

솔방울 세 개가 필요해요.

솔방울 두 개를 마주 대서 강아지의 몸통을 만든 후 

머리가 될 부분을 붙여보세요.

주의를 하며 글루건을 사용하세요. (조심조심)

뜨거운 풀이 묻었을 때에는 얼른 찬물에 손을 담가 주세요

2

강아지의 입을 만들어 볼까요?

오동나무 열매의 뾰족한 부분이 머리 쪽으로 향하게 

붙여야 해요. 

3

코는 커피콩으로, 

혀는 스트로브잣나무 비늘잎을 떼어 붙이면 됩니다.

도토리깍정이 속에 콩처럼 생긴 

모감주나무 씨앗을 넣어 눈을 만들어요. 

눈알을 꾸밀 때에는 목공풀이 편할 겁니다.

오동나무 열매로 귀를 달아주세요.

뾰족한 쪽이 솔방울과 만나야 쉽게 붙고 

예쁜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4

이제 다리를 만들어 볼까요?

오동나무 뾰족한 쪽을 몸으로 향하게 붙이고 

끝부분은 커피콩으로 마무리를 해 주세요.

꼬리는 물오리나무 세 개를 이어 붙인 후 

엉덩이 부근에 붙이면 강아지 완성!!!



함께 만들어 봅시다! - 2. 물오리나무 귀 귀여운 푸들

사방오리열매에 오동나무열매를 
위 아래로 끼어넣어요

커피로 코를 사방오리열매로 뒤를 
달아주세요. 붙일 때는 힘 있게 
밀어 주어야 해요

가늘고 긴 사방오리열매를 골라 
목을 만든 후 옆으로 붙인 솔방
울에 붙여 주세요 

스트로브잣나무 비늘잎 하나를 
떼어 혀를 붙여주세요 그림처럼 다리를 달아요 물오리와 사방오리로 꼬리를 만들어요

꾸러미 속 자연재료로 놀며 배우며

1. 서로 다른 솔방울

솔방울은 나무에 따라 모양이 서로 달라요.

주머니 속에 여러 가지 솔방울을 넣고 촉감놀이 해 보세요.

얼굴에는 보는 눈이 있지만 손에는 느끼는 눈이 있거든요.

가시가 있어 따가운 것은 어떤 것일까?

제일 부드러운 것은? 어,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네?

에이, 끈적끈적해. 송진이 제일 많은 솔방울은 어떤 걸까? 

만들고 놀다 보면 서로 다른 솔방울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2. 닮은 듯 다른 나무

     스트로브잣나무

침처럼 생긴 잎이 뾰족뾰족,
소나무 종류를 구분하고 싶을 때는 잎 꼭지에 난 솔잎의 수를 세어 보세요.
잎이 다섯이면 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잎이 두 개면 송편 할 때 쓰는 소나무,
잎이 세 개면 나무줄기에 털보처럼 잎이 난 리기다소나무예요.
스트로브잣나무는 아파트 주변이나 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길쭉하고 땅을 향해 구부러진 솔방울에는 잣과는 전혀 다른 씨앗이 들어있어요. 
솔씨와 비슷하게 생긴 날개 단 씨앗이지요. 

3. 솔방울로 꾸며요

솔방울은 잘라내서 모아보기만 해도 꽃이 됩니다.
비늘잎 속에 떨어진 나뭇잎과 꽃잎을 끼워 꽃을 만들어 보세요. 
들꽃을 꽂은 후 물에 담가두면 솔방울이 오그라지며 꽃줄기가 잘 빠지지 않게도 되지요.
늘 보았던 자연재료, 만들며 놀다 보면 자연과 조금은 가까워질 겁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 가족들과 함께 자연 재료로 함께 놀아보세요^^



자연물 만들기 Tip!

1. 재료가 더 필요하다면 집 주변 공원이나 학교에 가서 열매를 찾아 만들 수 

있어요.

2. 전자레인지 소독 기능을 사용하여 소독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꾸러미 속 재료는 소독이 이루어진 준비물입니다. 

3. 푸들 작품으로 놀이를 해도 좋습니다. 푸들의 얼굴 각도와 표정 등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 더 재밌습니다.

4.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5. 만들기 전 재료를 살펴보며 오감으로 탐구한 뒤 만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학급이 활동한 내용을 모아 SNS에 올려고, 

‘슬기로운 초록생활’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해시태그(#환경을위한시간 #초록학교 #초록학교만들기 #초록생활 #슬기

로운초록생활 #환경교육)와 함께 올리시면 우수 학급에 럭키박스가 선물로 

갑니다~!! 우리 학급 수업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시해 주세요.

자연물로 만드는 귀여운 푸들

※ ‘자연물로 만드는 귀여운 푸들’은 충북자연과학교육원과 

‘조물조물 자연공작실’ 저자 이상현 작가님과 함께 합니다. 

이 지도안은 충북자연과학교육원- PLAY 온라인 지원터– 환경교육- 공유마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 환경교육 관련 많은 지도안도 업로드 되어있으니 다운 받으셔서 마음껏 수업에 활용해 주세요^^


